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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경남방문.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0일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경남도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소득화 모델

을 파악하기 위해 창원독뫼 감농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빗돌배기 마을은 단감 재배와 함께 ‘백년단감’ 이라는 주제로 농업 체험과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농경문화자원의 활

용도를 높인 곳이다. 

특히 단감재배의 역사성을 잘 개발해 농외소득을 증진했으며, 단감과 전통농법 등 농경문화자원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지난

2022년 제17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날 조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빗돌배기마을 현장을 둘러보며 농경문화자원이 갖는 가치를 유지·보존하고, 계승시켜 발전

해 나아갈 방안을 모색했다.

조 청장은 “농경문화자원이 갖는 가치를 유지·보존하고, 계승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프로

그램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유산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찬식 경남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경남의 농경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활용해 경남의 정체

성을 강화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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